
닛신보 - 오그라드는 실로 오리털 이불감 개발 

 

닛신보는 특수처리를 하면 60%나 오그라드는 폴리에스터 단섬유와 면의 

“콜피네” 혼방사를 사용한 오리털 이불감을 새로 개발하였다. 

“콜피네”는 제직한 다음에 특수 처리하면, 폴리에스터 섬유가 60% 오그라

들면서 혼방사의 중심에 몰리고, 섞여있는 면섬유는 오그라든 섬유에 끌려 

곱슬곱슬해지며 실의 표면을 덮어주게 된다. 

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, 오리털이 천을 뚫고 빠져 나오지 못할 정도로 천

의 경사와 위사와의 틈새가 매워져서 “다운프루프(down-proof)” 효과가 생기면

서도 어느 정도의 통기성(通氣性)이 있어 “다운프루프” 가공을 하지 않고도 

오리털이 빠져 나오지 않는 오리털 이불감이 된다. 

당초에는 순면 60수 단사와 80수 단사 “콜피네”의 교직(交織) 소재를 시험

생산 하였는데 이 샘플을 검토한 결과 “품질을 한 단계 올려 보다 고급스럽

게 상품화”하기로 방침이 수정되어, 경사의 순면 60수 단사를 80수 단사로 

바꾸고 시험생산하고 있다. 새로운 샘플의 품질시험 결과는 통기도 

3cc/min/cm2·sec이내, 가정세탁 10회 후의 수축율 4% 이내 수준이다. 


